
1 / 4분기무역수지적자 확대
엔화강세와 세계경기 회복으로 수출이 9 4년대비 3 0 %이상 늘어나고 있으나 수입이 소비재를 중심으

로 더욱 크게 늘어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. 

특히 일본·미국·EU 등 선진국시장의 무역수지 적자가

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중국·아세안 등에 대한 무역수지

흑자가 늘어나는 양상이다. 

재정경제원이 밝힌「1 / 4분기 수출입동향(확정치)」에 따르

면 9 5년들어 지난 3월말까지 수출은 총2 6 1억5 7 0 0만달러로

9 4년동기대비 31.6% 늘어났다.

의류·신발·완구 등 일부 경공업제품의 수출이 감소세를

면치 못하고 있으나 원사·직물·타이어·운동용구 등이

호조세를 보여 경공업제품 수출은 1 / 4분기중 6 5억9 7 0 0만

달러로 2 9 . 6 %의 증가세를, 중화학제품은 선박을 제외한

전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1 7 9억5 7 0 0만달러로 3 7 . 3 %의

증가세를 나타냈다.

중화학제품중 자동차(66.3%), 반도체(61.3%), 화학제품

(79.9%) 등 3개분야는 9 4년동기대비 6 0 %이상의 신장세

를 나타냈다. 

지역별로는 미국(16.2%), 일본( 2 9 . 3 % )지역에 대한 수출

이 평균증가율을 다소 밑도는 반면 중국( 5 2 . 5 % ) ,

EU(42.2%), 아세안국가( 3 8 . 6 % )에 대한 수출은 평균치를

웃돌았다. 

수입은 1 / 4분기중 수출용수입이 1 0 1억3 6 0 0만달러로 9 4년동기대비 57.2%, 내수용은 2 0 3억3 8 0 0만

달러로 26.3% 늘었다. 

내수용 수입을 성질별로 보면 원자재( 1 6 . 7 % )보다 자본재(35.6%), 소비재( 3 1 . 5 % )의 수입증가세가

두드러졌다. 

수출과 수입의 차액인 무역수지(통관기준)는 1∼3월중 4 3억1 6 0 0만달러 적자로 9 4년동기의 2 6억

6 8 0 0만달러에 비해 적자폭이 1 6억4 8 0 0만달러 늘어났다.

국별로는 대일무역적자가 9 4년 1∼3월 2 5억3 7 0 0만달러에서 3 5억6 9 0 0만달러로 확대됐고 대미무역적

자 역시 4억2 4 0 0만달러에서 1 7억8 0 0 0만달러로 크게 확대됐다.

반면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는 9 4년 1∼3월 1억달러규모에서 3억1 6 0 0만달러로, 아세안 국가에

대한 무역수지 흑자는 5억8 7 0 0만달러에서 9억5 5 0 0만달러로 각각 확대돼 대조를 이루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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